
이명박 대통령, 29년 만에 미얀마 국빈 방문
■ 2012년 5월 14일~15일,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83년 이후 대통령으로서는 29년 만에 

미얀마를 전격 방문함.

- 이 대통령은 떼인세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아웅산 장군 묘역을 방문하였으며, 

아웅산 수찌 여사를 만나 미얀마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달함.

- 이번 방문의 목적은 최근 미얀마 내 개혁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양국간의 실질적인 

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.

ㅇ 서방의 대미얀마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각국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는 

상황에서 이번 국빈 방문은 시의 적절함.

■ 이 대통령은 대미얀마 유·무상 원조를 대폭 확대하고 한국의 개발·발전 경험을 

공유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기로 발표함.

- 떼인세인 대통령은 미얀마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양곤시 재개발계획 수립에 한국의 적극적 

참여를 요청했으며, 한국은 미얀마 정부와 함께 △ 인적자원개발 △ 장학생 초청 프로그램 

△ 미얀마 내 경제 분야 국책 연구소 설립지원 △ 새마을 운동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함.

ㅇ 이와 함께 미얀마 내 한류를 이용한 스포츠·문화 분야 협력과 에너지·자원 개발 

및 건설·인프라 건설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.

- 두 정상은 미얀마·북한 간의 군사협력 중단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, 떼인세인 

대통령은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준수하겠다고 밝힘.

ㅇ 또한 떼인세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개발 협력설을 부인하였으며, 현재 미얀마에 

수감 중인 40대 남성 탈북자를 석방하여 한국행을 성사시킬 것을 약속함.

■ 미얀마 국빈 방문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, 한국의 본격적인 미얀마 

진출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.

- 한국 정부는 우선순위를 둔 인적자원개발에 집중하여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

해야하며, 해당 분야의 협력을 통해 교역과 투자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-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무기거래 중단을 발표함으로써 이번 방문은 북한 문제에 

대한 한국의 외교력 확대로도 시사하는 바가 있음.

(박나리 연구원)


